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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대량 생산기술 개발!
삼성기술원 박완준 박사팀, 세계 최초 … 가격․수율․순도 대폭향상

2012년 실리콘을 대체할 꿈의 소재 탄소나노튜브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

에 의해 개발됐다.

삼성종합기술원 박완준 박사 연구팀은 12월7일 나노기술의 핵심재료인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상온에서 합

성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원통형 구조의 탄소나노튜브는 다양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직경 1-10㎚(10억분의 1ｍ)의 미세한 물질

로 차세대 전자소재, 정 기계, 광(光)소자,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나노제품에 필수적인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다.

연구는 과학기술부 테라((1테라=1조)급 나노소자 개발사업단과 삼성종합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2000

년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7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

박완준 연구팀은 철과 탄소 화합물인 페로신을 용매 자일렌에 녹여 만든 혼합액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해 물

방울을 형성시켜 물방울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고온ㆍ고압을 이용해 페로신과 자일렌에서 탄소를 분리하는 방

식으로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했다.

내부의 고온ㆍ고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온ㆍ고압ㆍ고진공을 발생시키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  어 

합성공정과 설비를 단순화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널리 쓰이는 탄소나노튜브 합성방법은 기체인 이산화탄소에 800-1200도의 고온과 고압을 가하는 방식

이어서 생산단가가 g당 50만원 수준으로 아주 비싸다.

그러나 연구팀이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방법에 비해 g당 수천원 수준으로 탄소나노튜브의 생산단가

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또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보다 합성이 어려운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할 수 있고 수율을 종전 60-70%에

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순도도 100%에 달하는 등 기존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박완준 연구팀은 2012년까지 실리콘 대신 탄소나노튜브를 소재로 하는 전자소자를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기술은 화학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있는 미국 화학학회지(JACS) 인터넷판 11월호에 게재됐으며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특허를 출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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